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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폭피해동포 첫 히로시마위령제 방문 지원
- 국내 거주 원폭피해동포와 가족 25명, 8월 4~7일 히로시마 위령제 참석
- 올해부터 일본 거주 피해동포 중심 사업을 국내 거주 피해동포까지 확대
- 현장 기록영상 제작...차세대 역사·평화 교육 콘텐츠로 활용
【관련 국정과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국격에 걸맞는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올해 처음으로 국내 거주 원폭피해동포와 

가족 25명을 대상으로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원폭피해자 위령제 방문

사업을 8월 4일(화)부터 7일(금)까지 3박 4일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그동안 일본 거주 원폭피해동포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위령제 지원을 국내 거주 피해동포까지 확대한 첫 사례로, 역사적 상처를 

안고 살아온 피해동포들을 폭넓게 보듬고 국내외 피해동포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수만 명의 한국인이 

희생되었다.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재일동포 사회와 함께 매년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제’를 열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다. 

□ 이번 방문단은 8월 5일 히로시마 기념 공원 내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에서 열린 ‘제57회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헌화했다.

 ㅇ 이어 일본 거주 원폭피해동포들과 만나 연대의 뜻을 확인했고, 히로시마 

소재 원폭 역사관 등을 찾아 전쟁과 핵무기의 참상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희생자 위령제를 맞아 추모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ㅇ 김 청장은 “81년 전 원폭의 비극으로 희생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참상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오신 피해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ㅇ 이어 “오늘날 국제사회가 무력 분쟁과 갈등으로 엄중한 상황에 처한 

만큼 과거의 비극이 남긴 교훈을 무겁게 받아들여 상생과 번영을 위한 

연대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책임 국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역사적 특수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원폭 

피해의 역사와 교훈을 기록·보존해 차세대에게 올바르게 전하는 한편, 

국내외 원폭피해동포 간 교류와 연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끝.

붙임  1. 추모사 1부.

      2. 관련사진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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